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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플래스틱 갈등 증폭
합성수지 가격담합 조사 요구 … 폐기물부담금에 1회용품 사용규제 부담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중소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원료가격 폭등, 폐기물 부담금 부과, 1회용

품 사용규제 등으로 3중고에 시달려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에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

를 제출했다고 7월19일 밝혔다.

플라스틱협동조합연합회는 “플래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국제유가 인상을 빌미로 원료가격을 40% 

가까이 인상했다”며 “담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원료 원가를 공개하고 국제유가와의 연동제를 실

시할 것”을 촉구했다.

플라스틱협동조합연합회는 또 “원료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유관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플라스틱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에 부과됐던 폐기물 부담금이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떠넘겨져 7000여개 제

조기업들이 한해 약 20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며 “복잡한 생산공정으로 부과대상이 모호하고 중소기

업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담금을 과거처럼 원료생산 대기업에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햄버거류 포장에 사용되는 PET 용기는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종이용기로 대체하면 곰팡이 발생 등 위생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 중 햄버거

류 포장재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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